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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잦은 이직 해결’…평창군시설관리공단, 장례식

장에 지역 인재 채용
 우정연 기자  승인 2025.01.15 14:50

진부장례식장 [사진=평창군시설관리공단]

[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] 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장례식장 직원의 잦은 이직 문제

를 해결하기 위해  지역 인재 채용 등 혁신적인 채용 방안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.

공단이 운영하는 평창·진부장례식장은 전국 단위로 직원을 채용했으나 잦은 이직으로 서비스 안정성에

어려움을 겪어왔다. 

최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출신 직원 3명을 채용했으나 2명이 이직하는 등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

다.

이에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지역을 평창군 거주자로 한정하는 등 채용자격

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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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채용 후 자격증 교육 훈련과정 필

수 이수,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 교육비 전액 지원 등에 나선다.

특히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.

공단은 이번 채용 방안이 지역 인재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한편 장례지도사 업무 연속성과 서

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최순철 이사장은 “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

것"이라며 “장례식장 근무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단 운영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

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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